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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투기 금지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

국내에서 2007년 기준으로 7,630톤/일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화력

발전소에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중에 있다. 그러나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게 

되면, 연료성상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조성 및 특성도 달라지므로, 지속성장 가능

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변화된 배기가스 특성에 맞는 처리 기술이 뒷받침되어

야 한다.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다른 유해가스 물질과는 달리, 수은은 기존에 설치된 

대기오염 제어공정의 영향을 받아 포집되거나 배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, 수은 제어기술 개발

을 통해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제어공정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. 또한, 슬

러지의 수은 함유량은 석탄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

에서는 석탄과 건조슬러지를 실험실 규모 연소시스템에서 연소시켜 배출되는 수은의 특성을 조

사하였다. 수은의 배출특성 조사는 연소 배출가스 내에서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산화수은

의 농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.     


